
보도자료
한중일 현대미술 

비엔날레급 작가 

전시 

개최_보도자료
    보도일시┃ 2024년 11월 8일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한중일 현대미술 비엔날레급 작가 전시

- 11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울산광역시 남구 장생포문화창고에서 

한중일 작가 10명 100여 점 작품 무료 관람 - 

유성숙 <향기로 피어나다> 박야일 <벽을 건너니> 이주영 <묵(墨)>

한국과 중국 그리고 일본의 ‘비엔날레급 작가’ 10명이 한데 모인 전시가 오
는 15일부터 12월 19일까지 (재)고래문화재단(이사장 서동욱 남구청장)이 
운영하는 장생포문화창고에서 열린다. 전시회 제목은 ‘한중일 현대미술 인류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 참여 작가들은 △유성숙, 김진열, 이주영, 황승우, 박
야일, 이달비(한국) △조지강, 장효몽(중국) △마츠모토 다카시, 츠부라 카메
모토(일본)이다.

이번 전시는 기존의 한국과 중국, 혹은 한국과 일본 작가들이 참여하는 통
상적인 기획, 교류전과 달리 컬렉터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작품성이 검증된 
수준급 작가들의 작품을 선보인다는 점 때문에 전시 전부터 입소문을 타면서 
미술 애호가들의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전시 주제와 어울리게 이번 전시를 관통하는 키워드는 ‘인간에 대한 깊은 
성찰’이다. 이들은 각각 지역 현안과 정체성에 대한 고뇌를 작품을 통해 나타
내고 있지만, 이들이 다루는 조형 언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작가 개인이 속
한 민족이라는 경계를 벗어나 인류 공동체를 향하고 있다는 공통 분모를 추



출할 수 있다.
이번 전시의 해외 커미셔너이자 작가로서 참여하는 조지강은 흔히 ‘중국 현

대미술의 4대 천왕(장샤오강, 웨민준, 팡리쥔, 쩡판즈)’으로 불리는 이들과 어
깨를 나란히 하고 있는 인물로 현재 중국 베이징에서 가장 규모가 큰 상상미
술관의 예술총감독을 맡고 있다. 그는 작품을 통해 인간의 개별성과 국가주의
와의 관계를 조명하는 작업으로 중국은 물론 해외에서도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 여류 화가로서 그동안 수백 여 회의 국내외 아트페어 참여와 개인전을 
통해 신앙을 향한 인간의 원초적인 고뇌와 그 터널을 통과한 뒤의 겸손을 그
려 온 유성숙 작가는 200호 이르는 대작을 선보이며 한층 깊고 원숙해진 작
품 세계로 관람객들을 맞는다.

이외에도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들의 독특한 캐릭터가 도드라진 작품을 다수 
만나볼 수 있다.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는 우리 시대의 현실을 보여주거나(김
진열), 인간의 다양한 내면을 보여주는 조각(황승우), 콘테로 나타낸 숙명처
럼 삼아온 사회의 모순(이주영), 어렵고 불편한 세상에 대한 한 차원 높은 이
해(박야일), 결과 중심의 세태를 비판하고 과정을 중시하는 사회를 씨앗으로 
표현한 작품(이달비)들이 그것이다. 또한 사이보그를 통해 미래의 인간을 입
체와 평면으로 보여주는 작품(장효몽), 인간과 이웃한 생명의 원형질을 테라
코타로 만든 작품(마츠모토 다카시), 늘상 접하는 자연 현상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관계성을 조명하고 있는 작품(츠부라 카메모토)은 전시를 관람하며 
눈여겨볼 요소들이다.(관람 시간 10:00 ~ 18:30 / 무료 관람)

※ 전시회장인 장생포문화창고는 냉동창고로 쓰였던 옛 건물을 문화시설로 
새롭게 개조해 미술 전시와 소극장 운영 등 각종 문화 행사를 선보이는 ‘울산
의 대표적 명소’ 중 한 곳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래문화재단 공연예술팀(☎ 052-226-199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와 같이 보도자료를 의뢰하오니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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